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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영희 "11년 간 연애 못해 유료 성인 채널 가입해"

등록 2026.05.05 13:30:00

[서울=뉴시스] 손정빈 기자 = 코미디언 김영희가 10년 넘게 연애를 못해 유료 성인 채널에 가입한 적이 있다고 했다.

김영희는 4일 방송한 KBS 2TV 예능프로그램 '말자쇼'에서 연애에 관해 얘기했다.

그는 "남편을 만나기 전 11년 동안 연애를 못 했다"고 말했다.

그러면서 "연애를 너무 못하면 흔히 하는 배려에도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. 심각성을 느끼고 연애 세포를 깨우겠다는 생각으로

심야에 하는 유료 성인 채널을 가입했다"고 했다.

김영희는 성인물을 보다가 한 남성 배우를 알게 됐다고 했다.

그는 "매 작품 나오는 똑같은 남자 배우가 있는데 민도윤이라는 배우다. 그 친구가 연기를 너무 잘했다"고 말했다.

김영희는 "어느 날부터 신작이 안 나와 걱정이 돼서 SNS를 찾아 DM을 보냈다. 알고 보니 동갑이었다. 이를 계기로 정말 친한

친구가 됐다"고 했다.

김영희는 성인영화 연출을 하는 게 꿈 중 하나였다고 했다.



그는 "어느 날 민도윤에게 '너로 영화를 하나 만들어보고 싶다'라고 했다. 이후 우연한 기회가 찾아와 이 친구를 주인공으로 한

성인영화를 찍게 됐다"고 말했다.

◎공감언론 뉴시스 jb@newsis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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